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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의 벼 담수직파 관련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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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담수직파 전용 벼 품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의 담수직파 관련 특성을 비교·분석하였

으며, 우수한 유전자원을 탐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인 국내 육성 벼 26품종, 재래벼 26품종, 잡초벼 22품종과 일본 육성 5품종 등 79품종을 공시하여 3반

복으로 직파 관련 특성을 조사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직파 관련 특성 중 담수 토중출아율과 수면출현율은 ‘17/’18년 동계에 

유리온실에서 12월 31일에 파종(복토 1cm)하여 10cm 깊이로 담수한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5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저온

발아성은 13℃조건에서 15일간 치상하여 발아율을 조사하였으며, 종자의 활력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25℃ 상온 조건에서 

15일간 치상하여 상온발아율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의 생육특성은 2017년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 벼 시

험연구 포장에서 보통기 보비로 재배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담수직파 재배 전용 품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혐기상태에서의 출아와 초기 신장성이 우수한 유전자원의 선발이 매우 중요하

다. 유전자원 이익공유법의 시행에 따라 직파 관련 특성이 우수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을 탐색하기 위하여 잡초벼와 재래

벼의 담수 토중출아율과 수면출현율, 저온발아성을 국내·외 육성 품종들과 비교하여 검정하였다. 담수직파 관련 특성 중 담수 

토중출아율과 수면출현율은 잡초벼가 가장 우수하였고 재래벼, 국내 육성품종, 일본 육성품종 순이었으며, 잡초벼는 품종 간

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담수 토중출아성은 파종 후 15일경에 품종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수면출현율은 파종 후 20일 

경에 품종군별로 차이를 보여 직파 관련 특성검정을 위한 적정시기로 판단되었다. 잡초벼는 파종 후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담

수 토중출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다른 품종군들은 증가 경향이 미미하였다. 파종 후 15일의 담수 토중출아

율은 잡초벼가 53.2%로 가장 높았고 재래벼가 39.2%로 높았으며, 국내 육성품종과 일본 육성품종은 각각 29.2%와 24.4%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파종 후 20일의 수면출현율은 담수 토중출아율과 유사한 경향으로 잡초벼(44.7%)와 재

래벼(31.4%)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국내 육성품종(17.9%)과 일본 육성품종(14.9%)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온발아율

은 잡초벼와 재래벼, 일본 육성품종이 78% 이상으로 높았으나 국내 육성품종은 약 57%로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상온

발아율 조사를 통해 공시된 품종들의 종자활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품종군들이 94% 이상의 발아율을 보여 종자활력에는 문

제가 없었다. 담수직파 재배 전용 품종 육성을 위해 담수 토중출아율과 수면출현율을 바탕으로 우수한 유전자원을 탐색한 결

과 잡초벼 5품종과 재래벼 1품종을 선발하였다. 잡초벼 품종인 ‘자인앵미 5-2’, ‘거창앵미 20-2’, ‘달성앵미 10-2’, ‘매정앵미 

17-3’, ‘공주앵미 11-2’ 등 5품종은 담수 토중출아율이 70% 이상으로 직파재배 표준 및 비교품종인 ‘동안’(50.0%)과 ‘남

평’(14.4%)에 비해 높았고, 수면출현율도 63%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특히 ‘매정앵미 17-3’은 담수 토중출아율(74.4%), 수면

출현율(80.0%)과 더불어 저온발아율(96.7%)도 우수하였다. 재래벼 중에서는 ‘단두라’가 직파 관련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우수 유전자원으로 선발된 잡초벼와 재래벼는 간장이 큰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종자주권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담수

직파 재배 전용품종 개발을 위한 고유 육종소재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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